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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녹위, ‘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명칭 변경
-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,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강화

□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위원장: 김민석 국무총리)가 내년 

1월 1일부터 ‘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’로 명칭이 변경된다 

 ㅇ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(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이하 기후위)는 국가 

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･계획을 심의하고 그 

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･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.

    * (연혁) 2050 탄소중립위원회(‘21.5.29)와 녹색성장위원회(’13.10.30) 통합‧출범(‘23.3.25~)

□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「기후위기대응을 

위한 탄소중립․녹색성장 기본법(탄소중립기본법)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,

 ㅇ 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

냈다면, 새로운 명칭은 현재의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고, 탄소중립 

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기후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

보다 명확히 담아내고 있다. 

□ 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“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

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,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

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”이라며,

 ㅇ “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

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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